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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오리엔탈 요리책에 담긴 내셔널 퀴진(national cuisine)의 형성
Defining National Cuisine in Asian and Oriental Cookbook

라연재

이 연구는 아시아·오리엔탈이라는 타자화된 지역 범주로 구성되어, 번역된 후 현지의 독자
에게 전달되는 요리책 내 내셔널 퀴진(national cuisine)의 형성과정을 다룬다. 연구대상으
로서의 요리책은 특정 요리가 당대에 조리된 양상을 밝히기 위해 주로 사료로 활용되어왔
다. 그러나 출판된 요리책은 주로 가정주부였던 독자를 상정하여 출판사의 편집자와 저자가 
독자의 의도를 반영하여 편집한 결과물이며, 요리법을 통해 요리 기술의 전문성을 내포한 
도구이기도 하다. 

특히 당대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이국적인 음식을 수록한 요리책은 문화 교류의 매개로 현
지의 사정을 고려하여 작성된다. 음식은 경계를 넘어 다른 문화권으로 전달될 때, 필수적으
로 번역과 현지화의 과정을 거친다. 이민자 커뮤니티의 영향력이 적고, 양념 등의 식재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국의 요리를 게재한 요리책이나 요리 잡지 등은 글과 삽화로 이국성을 
강조하여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이 이국성을 강조하는 시각이 계속되어 현재까지도 아
시아 지역 내 각 음식문화가 가진 특수성이 다름에도 서남아시아, 동북아시아, 동북아시아
의 이미지가 대외적으로 같은 아시아의 범주에 속함으로써 몰이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즉, 요리책에 담긴 아시아·오리엔탈의 범주화를 살피는 일은 첫 번째, 비아시아 국가에서 아
시아를 대상화하는 관점에의 이해와 두 번째, ‘아시아’에 해당하는 여러 국가에서 일어나는 
문화 변용과 근대성의 교착을 전제해야 하는 일이기도 하다. 이 연구에서는 1930~1970년대 
미국에서 영문으로 발행된 아시아·오리엔탈 요리책 13권을 중심으로 저자의 출판 목적과 각
국 요리의 설명 방식을 살핀다. 이 13권의 책은 한 국가만이 아니라 적어도 3개 이상의 국가
를 대상으로 하며, 한국, 일본, 중국의 동아시아를 포함하는 경우를 연구자가 특별히 선별한 
것이다. 이 출판 요리책들은 주로 시리즈로 출간되었으며, 저자는 대부분 음식점을 경영한 
경험이 있거나 가정경영학을 공부한 요리 전문가이다. 이들은 각 현지에서 대체할 수 있는 
식재료를 염두에 두고 레시피를 영어로 옮겼다. 이와 같은 요리책을 통해 범아시아성과 자국
의 국가성이 교차하는 지점을 검토한다.

라연재는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방문학자이다.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음식에 국가성이 
부여되는 양상에 관하여 한국음식의 사례를 바탕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주요 연구 분야는 
음식 내셔널리즘 이론, 지역 음식문화 및 음식사, 미디어와 음식이다. 

Date & Time: November 12th, 2024. 12:00-13:00
Place: SNUAC Room 304 (3rd Floor) 


